
평화에 대해서 (2020.9.27) 

Ομιλία 27.9.2020 Περί ειρήνης 

 

같은 신앙을 가진 정교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찬예배에 참례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지상에 있는 투쟁의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인 승리의 교회가 일치하여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의 신

성한 성체성혈과 한 몸으로 합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성찬예배에서 거행되는 성체성혈 성사에 가슴 설레면서 사제가 들고 있는 거룩한 선물이 모셔져 있

는 성작으로 다가갑니다.  

 

사제는 성체성혈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고, 당신의 신

성한 사랑으로 나를 변하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이시여, 당신과 합일되는 것이 제 마음을 설레

게 합니다. 당신의 신성하고 따뜻한 사랑으로부터 제 마음이 풀어졌으니 부디 저에게 오셔서 머무시기를 바라

는 성스러운 열망에 불타오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처럼, 마치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성찬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주

된 목적은 감사의 신성한 성 만찬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성찬예배에서 가장 존엄한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봉헌

합니다. 그리고 집전 사제가 청원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봉헌물을 주님의 거룩

한 몸과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사제가 먼저 성체성혈을 영한 다음, 합당하게 준비된 신자들에게 주님과 합일

되도록 거룩한 선물인 성체성혈을 받아 모시게 합니다. 

 

거룩한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신비한 감사의 성 만찬식은 성서봉독과 강론, 그날에 관련된 성가들 그리

고 우리와 온 세상의 모든 영적,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는 

기원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예배는 완성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예배에서 공



동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올리는’, 또는 집이나 어떤 장소에서 홀로 올리는 기도에 힘을 더

욱 증가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예배 후에도 계속 영감을 주어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줍니다. 

‘성찬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예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성서의 모든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도

경과 복음경을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찾아서 봉독합니다. 그리고 안티폰의 구절은 시편에서, 쁘로끼메논과 영

성체송은 구약성서의 구절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부릅니다. 집전 사제가 올리는 기원과 기도는 성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찬예배가 거행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선물인 성체성혈을 받아 모

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하고 본질이 같으신 삼위일체와 연합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찬예배에 참례하는 동안 신성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서의 말씀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

므로 교육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주의해야 할 성찬예배에 우리는 과연 이해는 하

면서 참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찬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태도나 이해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수가 

제대로 알면서 성찬예배에 참석한다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매 주

일 강론을 통해 성찬예배 중에서 성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찬예배를 시작하면서 집전 보제나 사제는 큰 의미가 있는 평화의 대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세 번째로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등등 이렇게 드리는 연도는 성찬예배가 끝날 때까지 무려 ‘평화’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기도 중에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주

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집전 사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헤어집시다.’라고 권고하면서 성찬예배를 마무리합



니다. 이렇게 성찬예배에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평화’라는 단어의 사용은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평화'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성서에서, 특히 신약성서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부른 찬양송을 생각해봅시다. "하느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또 다른 예를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의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까요? ‘평화’에 관련된 이런 여러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성한 성서의 인도에 따라 다음 강론에서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

다."(히브리서 12:14)  

 

평화는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

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